
보 도 자 료
2020. 05. 18. 

상 해 한 국 학 교
SHANGHAI KOREAN SCHOOL

창체진로부 ☏ 6493-9529

자료문의: 창체진로부 ☎ 6493-9529 부장: 창체진로부장 조민영 담당: 이상아

제목 :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사제 간의 情  -상해한국학교 학생회 주관 스승의 날 행사-

□ 지난 5월 8일 (금) 12학년과 9학년의 등교가 시작된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에서는 첫 등교 후 

일주일 뒤인 5월 15일(금)에 8학년과 11학년의 추가 등교가 시작됐다. 11학년으로 이루어진 학생회 임

원진의 등교가 시작되는 날인 이 날은 마침 한국의 스승의 날이어서 학생회(지도교사 이상아, 학생회장 

박준용)는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며 열정과 정성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스승의 날 등교 맞이 환영식 및 스승의 날 이벤트를 준비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감사인

사가 적힌 현수막을 준비하고, 선생님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인간화환에 메시지를 담아 준비했으며, 교무

실마다 드릴 초콜릿과 꽃다발을 준비했다. 상해한국학교 학생회는 역할을 나누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

고 직접 화훼시장에 가서 꽃을 사고 선생님들께 전할 메시지를 준비했다. 

□ 스승의 날 당일, 선생님들 보다 먼저 학교에 오기 위해 아침 일찍 학교에 모여 동선 구상과 대열을 

만들고 구호를 연습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출근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

사를 전했다. 그 후 두 팀으로 나누어서 교무실마다 방문하며 꽃다발과 초콜릿을 전달하였다. 또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스승의 은혜를 마음으로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업과 학습의 본질에 충실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온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었다.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학생들 마음도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 상해한국학교 박준용 학생회장은 “5월 15일은 11학년과 8학년에게 첫 등교일인 동시, 선생님의 노

고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스승의 날이라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생회의 첫 행사였던 스승

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아직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온라인

일 경우 활동적인 면에서 제한이 많아 긴 회의 시간을 거쳐 선생님과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께 학생의 진심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늘 환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이해 주셨던 선생님들께 보답하기 위해 스승의 날만

큼은 학생회에서 미리 학교에 도착해 선생님들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초콜릿이 담긴 바구니와 학생의 

마음을 전할 꽃다발을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차량관리실, 직원휴게실과 경비실에 전달했습니다. 온·오

프라인 총 두 개의 영역에서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

했고 잘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상아 선생님과 조민영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학생회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라는 소감과 다짐을 밝혔다.



스승의 날 행사 등교 맞이 활동 스승의 날 행사 등교 맞이 활동

스승의 날 행사 준비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교무실로 배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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